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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주라는 장군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600m에 불과하지만 합방후 1914년 재향군인회가 이 섬에 벚꽃나무 1천그루를 심어 봄이면 벚
꽃이 만발하고 고기 낚시도 꽤 되기 때문에 유명하다. 이 섬과 돌산간에는 수중석성이 쌓여 있고 목책(��) 흔적도 보인다.

이 석축은 연산군때(1497) 이량이 이곳 절도사로 부임해와 금오도에 나타난 왜구선을 쫓고, 수영을 보다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수성을
쌓았다고 전해온다. 뒤에 사람들은 이량의 비를 충무동에 세워 비각을 만들었고 장군도에도 이량장군 방왜축제비를 세웠다하며 이충무
공 전공 기념비도 함께 세워져 있다.

- 출처 : 여수시 군자동 여수향교 정종수 (남, 63)

 >  >  >  > 여수소개 여수의 과거 향토정보 전설 이랑장군과 장군도

지명유래 전설 민요 민속놀이

오동도 향일암 타루비유래 금오산 벅수골의 내력 이랑장군과 장군도 홀어미 정자나무
하구바위용굴

< 이랑장군과 장군도 >

종고산은 해발 200m의 삼각형산으로 여수시의 맥을 이루는 중심산인데 옛날 이곳에는
보교대 (���)가 있었고또 비가 오지 않을때는 여기서 기우제를 지냈다.

이충무공이 '한산대첩의 대승을 거두던 날 이 종고산은 은은한 종소리도 같고 북소리도
같은 소리를 연 3일간이나 냈다하여 이충무공은 이 산 이름을 종고 산이라 명명했다고 한
다.

또 여수는 세마리의 용이 어울려 여의주와 같은 장군도를 두고 다투는 형국이라고 설명한
다. 그 첫째 용이 건너편 바라 보이는 종(���)을 때리는 타봉(��)처럼 생긴 대교동의
예암산 (���)이요, 둘째 용이 돌산도요, 셋째 용이 경호도(���)인데 이 중 경호도는
비룡 (��)으로 비유되고 있으나 고려때 서울에서 귀양온 사람들이 산 섬으로 경도(�
�) 또는 경호도(���)라 불리우다가 일제때 경호(��)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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